Unit 5. The Dead Sea

예루살렘에서 동쪽으로 약 35㎞ 떨어진 곳에 위치하고 있는 사해는 그 수면이 주변의 지중해보다 398m나 낮아 지구 표면에서 가장 움푹 들어간 곳으로, 그 남북 길이가 75㎞이고 동서 폭은 긴 곳이 17㎞이며, 둘레는 200㎞에 이르는 규모가 꽤나 큰 "갇힌 바다"이다. 
이 곳의 해수는 염분 함유량이 보통 바닷물보다 10배 가까이나 높아서 누구라도 물에 들어가면 수영을 하지 않아도 가라앉지 않고 뜨는 진귀한 경험을 할 수 있다. 또한 인체에 유익한 각종 광물질을 다량으로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치료를 위해 전세계에서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고 있는 곳이기도 하다. 이집트의 여왕이었던 클레오파트라도 미용을 위해 노예들을 시켜 정기적으로 사해의 검은 진흙을 가져오게 했다고 전해질만큼 이 곳 진흙의 미용효과는 고대부터 알려져 있다.

→ http://travel.hanatour.co.kr/information/info/if-13000.asp?city_code=A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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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lt deposits on the southwestern shore of the Dead Sea near Masada, Israel.
Z. Radovan, Jerusalem
→ http://www.britannica.com/search?query=The+Dead+Sea&ct=
